
6과 빛을 만드신 하나님
2월 8일

두 눈을 살짝 떠 보아요.

킁킁킁~

아, 향기가 나요.

보들보들 손끝에 부드러운 것이 닿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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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여기가 어디죠?

보이지가 않아요.

왜 그럴까요?

맞아요!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.

창세기 1장 1~5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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짠! 빛이 밝아지자 여기가 어디인지 알았어요.

부드러운 풀잎과 꽃 향기가 가득한 꽃밭이에요.

빛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어요.

빛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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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경의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

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왔단다.

남우는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

제일 먼저 뭘 하지?"

"음~, 불부터 켜요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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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.



"그래, 하나님께서도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셨단다.

빛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나무, 꽃, 동물들에게도 아주 중요해.

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떤 것들을 만드셨는지 함께 밖에 나가서

알아보기로 하자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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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조각을 예쁘게 크레파스로 색칠해요.

그리고 검정색 크레파스로 덧칠해요.

뾰족한 것으로 그림을 그려 보세요. 어떻게 보이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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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랑

파랑

분홍

분홍

노랑

노랑

주황

주황

보라

연두

연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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빛이 있으라 하시매
빛이 있었고

창세기 1장 3절




